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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의 리더십은 대학졸업 후 직장인이 되어 사회

생활에서 필요한 문제해결력, 좋은 인간관계 형성, 합리

적이며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갖춘 인재에게 요구되는

기본자질 및 역량이다. 따라서 대학생들에게 미래에 소

속될 조직 발전을 위해 타인과의 관계 유지와 함께 발

휘되어야 할 행동, 태도, 능력이라고 기술한다[1]. 간호

리더십은 임상현장 뿐만 아니라 간호의 모든 영역에서

간호역할을 효과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수행하며,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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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4학년 간호대학생들의 간호리더십, 소명의식, 일가치감, 대인관계능력 정도를 확인하고 간호리더십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여, 간호리더십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C시와 D시에 소재하는 간호대학생 4학년 18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고, 간호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소명의식(β=.185 p<.01), 일가치감(β=.580, p<.001), 대인관계능력(β=.108, p<.05)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설명력은 56.8%였다. 간호리더십 강화를 위해 전문직 지식과 간호술기 뿐만 아니라, 소명의식과 일가치감을 더하여

전문직으로서 지식과 소양을 갖추고 건강을 돌보는데 사회적 책임의식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주요어 : 간호리더십, 대인관계, 소명의식, 일가치감

Abstract This study was attempted to provide basic data for preparing a program that strengthens nursing 
leadership capabilities by confirming the degree of nursing leadership, calling, value of work,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of 4th grade nursing students, and identifying factors that affect nursing leadership. This study 
surveyed 187 nursing students located in C and D cities, and the factors affecting nursing leadership were 
calling (β=.185 p<.01),  value of work (β=.580, p<.001),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β=.108, p<.05), and its 
explanatory power is 56.8%. In order to strengthen nursing leadership, not only professional knowledge and 
nursing skills, but also calling and value of work should be added so that they can acquire knowledge and 
knowledge as a professional and demonstrate a sense of social responsibility in taking care of their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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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내적 특성으로 간호관리자 뿐만 아니라 일반 간

호사에게도 필요한 역량이다[2]. 간호리더십은 조직의

간호관리자에게만 요구되는 능력은 아니며 간호의 구

성원으로 되는 순간, 즉 신규간호사로서 일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각기 맡은 분야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조화를 이루는 리더역할을 해야한다[3]. 현대사회에서

간호사들은 돌봄제공자로, 다양한 활동을 요구받고 그

것을 해내기 위해서는 구성원을 이끌고 문제를 해결하

는 리더십 역량을 요구하기 때문에 리더십의 가치는 커

지고 있다[4]. 한국간호교육평가원[5]은 2012년부터 간

호교육기관에게 프로그램학습성과기반 교육과정 운영

하도록 하고, 졸업학년에게 학습성과의 달성결과 중 하

나로 간호리더십 역량을 성취하도록 한다. 간호대학생

의 리더십 관련 학습성과는 일반적인 대학생의 리더십

을 기반으로 졸업 후 임하게 되는 간호실무에서 필요한

간호리더십으로 임상현장에서 필요한 간호리더십 발휘

를 의미한다.

소명의식은직업에대한자신의역할을깨닫고일에대

한 의미와 목표를 추구하며 가치있는 행동을 통해 사회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태도를 의미한다[6]. 소명

은종교적인관점으로만보지않고, 개인이일에대해가

지는 의미와 목적으로서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이해하

려는 시도가 생기고 있다. 소명의식은 자신이 가치있게

생각하는 일과 해야할 일, 실제로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통합이라고 정의하며[7], 소명의식이 높을수록 간호학과

적응 및 전공 만족도가 높았으며, 진로를 준비하는데 중

요한요인으로밝혀졌다[8-9]. 소명의식은직업에대하여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고, 개인이 자신의 일에서 금전적

보상을 떠나 가치와 헌신을 이끌도록 하는 개념이다. 자

신이몸담고있는조직의비젼을이해하고목표를성취

하도록 구성원들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동기를 부여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리더십 발

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일가치감이란 자신이 하는 일이 중요하고 가치있다는

인식을의미하며, 자기가치인식이란자신이조직내에서

중요하고가치있는존재라는인식을의미하고, 가치충족

정서는 자신에 대한 가치인식과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긍정적 정서로 설명할 수 있다[10]. 일가

치감은 일관련가치, 자기관련가치 및 가치관련정서 로

구성된다. 일관련가치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가치 있고

중요하다는인식을의미하고, 자기관련가치는자신이조

직 내에서 중요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인식을 의미하

며, 가치관련정서는 일관련가치와 자기관련가치를 통해

서 경험하는 성취감, 보람, 자부심, 가치감 등의 긍정적

정서를 의미한다. 조직에서 일의 성취감이 높아지고, 자

신의 가치를 높게 느낄수록 조직효과성이 향상되고,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한 리더십은 향상하게 된다. 일가치감

은 지금 맡은 업무가 중요하다고 느끼고, 자신의 성장에

도도움이되며, 일을통해동료와상사로부터인정을받

을때높게지각한다[10]. 소명의식과일가치감은간호리

더십을 발휘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독립적인 업무가

수행하는 간호현장에서 타인에 의해 리더십이 요구되는

것이아닌자발적인동기에의해서질높은간호가수행

되고, 이탈되는간호인력의손실도줄일수있을것이다.

대인관계는 사회적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

으며, 일상생활에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관계를 맺는

다. 대학 생활은 또래나 가족 중심의 안정적이고 제한적

인 관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계를 경험하게 되고 사회

생활을시작하는첫단계로폭넓은대인관계를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시기에 동아리, 전공수업, 아르바이트

등으로 대인관계 영역이 넓어지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대학을 졸업한 후 직장내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 간호사는 대상자들과

라포를형성하고의사소통을통해다양한문제를파악할

수 있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협업을 통해 간호조직에

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타인과의 개방적인 의사소

통을하고서로간의이해를도모하며친밀감을일으키는

능력인 대인관계역량이 갖춰진다면 간호사가 되어 간호

역할의 전체 요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며, 협력과 소통

으로 간호리더십을 발휘 할 수 있을 것이다.

간호대학생의 리더십에 대한 연구는 셀프리더십적용

[11], 리더십이 임상실습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보는 연구

가 대부분이고 리더십의 근본적인 일의가치감이나 소명

감의 관계를 보는 연구는 찾기 어려웠다. 또한 간호현장

은전문성과역할에비해열악한근로환경에서대상자의

안위를위한소명의식을갖고일하는직군임에도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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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현재 간호현장에서 요구되는 진취적인 성향을 발전

시키는간호리더십의프로그램개발연구가주가되며, 전

통적인 소명의식 및 일의 가치감에 대한 관계의 연구는

찾기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으로 간호현장

의 리더가 될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소명의식과 일가

치감, 대인관계 역량이 간호리더십에 미치는 영향 정도

를파악하고간호리더십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조사하

여, 간호리더십역량개발교육연구의기초자료로제공하

고, 대학의 교육자료를 구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연구의목적은간호대학생의소명의식, 일가치감, 대

인관계역량, 간호리더십 정도를 조사하고, 간호대학생의

간호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데 있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간호리더십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D시, C시에 소재하고 있는 간호대학생 4학

년을대상으로연구의목적을이해하고자발적으로 동의한

자이다. 대상자 수를 산출하기 위해 G*Power 3.1.9 프로그

램을사용하였고, 선행연구를근거로[12] 다중회귀분석을위

한양측검정을위한유의수준(α)=.05, 검정력(1-β)=.95, 효

과크기(f2)=.15, 예측변수 11개를 기준으로 설정하였을 때,

최소표본수가 178명이었으며, 187명을최종분석하였다.

3. 연구도구

1) 리더십을우리나라실정에맞게재구성한도구로[13],

커뮤니티케이션기술, 의사결정기술, 인간관계기술, 학습능력

기술, 조직관리기술, 자기이해기술, 그룹활동기술 7개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전체 30문항이고, 각문항은 1점부터

(매우 그렇지 않다)에서부터 5점까지(매우그렇다)의 5점 척

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리더십역량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신뢰도는 .94이었다.

2) 한국판 소명의식 척도로[14], 초월적부름, 목적/의미,

친사회적지향 3개의하위요인으로구성되었다. 전체 12문항

이며각문항은1점부터(전혀그렇지않다)에서부터5점까지

(매우그렇다)의5점척도로점수가높을수록소명의식을높게

지각하고있음을의미한다. 본연구에서신뢰도는 .82이다.

3) 일가치감도구[10]는일가치인식, 자기가치인식, 가치충

족정서의3개하위요인으로구성되었다. 전체 14문항이며, 각

문항은1점부터(전혀그렇지않다)에서부터5점까지(매우그렇

다)의5점척도로점수가높을수록일가치감을높게지각하고

있음을의미한다. 본연구에서신뢰도는 .91이다.

4) 대인관계변화척도 도구[15]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한도구를사용하였다[16]. 의사소통, 신뢰감,친

근감, 민감성, 개방성, 이해성 6개하위요인으로구성되며전

체 18문항으로각문항은 ‘전혀그렇지않다’ 1점에서 ‘매우그

렇다’ 5점까지의5점척도로, 점수가높을수록대인관계능력이

높음을의미한다. 본연구에서신뢰도는 .96이다.

4. 자료수집 방법

D시와 C시에소재하고있는 4학년간호대학생들에게연

구의필요성과목적을설명하였고, 동의한학생들에게설문

지수집을 하였다. 설문은 1회 진행하였고, 총 10분내로 소

요되었으며총 190부배부하여최종 187부 분석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3.0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

석하였다. 대상자의일반적특성, 간호리더십, 소명의식, 일가

치감, 대인관계능력의 정도는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시행

하였고, 주요변수간의 관련성은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로 분석하였으며, 간호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다중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 으로분석

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21.19±1.77세로,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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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15명(61.5%), 남자가 72명(38.5%)으로 나타났다. 종

교는 없음이 102명(54.5%), ‘형제나 자매가 있음’이 175

명(93.5%)이 많았고, 리더십의 수업경험 여부는 ‘없다’

가 143명(76.5%)로 나타났으며, 전공만족도는 ‘만족한

다’가 105명(56.1%)로 나타났다<표1>.

표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Subjects’ general characteristics (N=187)

Variables Category
N(%) or
M±SD

age 21.19±1.77

Gender
Male 72(38.5)

Formal 115(61.5)

Religion

Catholicism 50(26.7)

Christianity 23(12.3)

Buddhism 12(6.4)

No religion 102(54.5)

brother/sister
relationship

only child 12(6.4)

Have brothers/sisters 175(93.5)

Leadership
class

experience

Yes 44(23.5)

No 143(76.5)

Major
Satisfaction

Satisfaction 105(56.1)

ordinary 80(42.8)

dissatisfaction 2(1.1)

2. 간호대학생의 간호리더십, 소명의식, 일가치감과

대인관계능력정도

간호대학생의 간호리더십은 118.05±15.72점, 소명의

식은 43.87±6.45점, 일가치감은 54.72±8.07점, 대인관계

능력은 69.61±14.34점으로 나타났다.

간호리더십을 문항평균으로 살펴보면, 3.94±.52점이

고, 하위영역은 그룹활동기술 4.08±.59점, 인간관계기술

4.05±.55점, 자기이해기술 4.03±.58점, 커뮤니케이션기술

3.94±.68점, 학습능력기술 3.87±.63점, 의사결정기술

3.86±.70점, 조직관리기술 3.57±.68점 순으로 나타났다.

소명의식의 문항평균은 3.66±.54점이고, 하위영역은 친

사회적 지향 3.97±.67점, 목적/의미 초점 3.95±.70점, 초

월적부름 3.05±.67점 순으로 나타났다. 일가치감의 문항

평균은 3.91±.58점이고, 하위영역은 일가치인식4.20±.56

점, 가치충족정서3.98±.67점, 자기가치인식3.43±.76점 순

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능력의 문항평균은 3.87±.80점

이고, 하위영역은 이해성 4.00±.95점, 민감성3.96±.94점,

의사소통3.91±.91점, 신뢰감3.87±.87점, 친근감3.64±.63

점,개방성3.59±.86점 순으로 나타났다<표2>.

표 2. 간호대학생의 간호리더십, 소명의식 일가치감, 대인관계능
력정도
Table 2. Nursing leadership, Calling, Value of work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of subjects (N=187)

Variables Category item M±SD
Item
M±SD

Nursing leadership 30
118.05±15.7

2
3.94±.5
2

Community application 2 7.88±1.35
3.94±.6
8

Decision making 5 19.28±3.51
3.86±.7
0

human relationship 7 28.33±3.82
4.05±.5
5

Learning ability 4 15.47±2.53
3.87±.6
3

Learning ability 3 10.70±2.03
3.57±.6
8

Self-understanding 6 24.15±3.47
4.03±.5
8

Group activity 3 12.25±1.76
4.08±.5
9

Calling 12 43.87±6.45
3.66±.5
4

T r a n s c e n d e n t
Summons

4 12.19±2.67
3.05±.6
7

Purpose/Meaning 4 15.79±2.81
3.95±.7
0

Prosocial Motivation 4 15.89±2.66
3.97±.6
7

Value of work 14 54.72±8.07
3.91±.5
8

Work-related value 3 12.59±1.69
4.20±.5
6

Self-related value 3 10.29±2.27
3.43±.7
6

Value-related emotion 8 31.84±5.39
3.98±.6
7

Interpersonal relationships 18 69.61±14.34
3.87±.8
0

Communication 3 11.73±2.72
3.91±.9
1

Trust 3 11.60±2.62
3.87±.8
7

Familiarity 3 10.91±1.90
3.64±.6
3

Sensitivity 2 7.91±1.87
3.96±.9
4

Openness 4 14.37±3.45
3.59±.8
6

comprehensibility 3 11.99±2.85 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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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호리더십, 소명의식, 일가치감, 대인관계능력간의

상관관계

간호대학생의 간호리더십, 소명의식, 일가치감, 대인

관계능력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간호리더십은 소명

의식(r=.626, p<.001), 일가치감(r=.730, p<.001), 대인관

계능력(r=.267, p<.001)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표3>.

표 3. 간호대학생의 간호리더십, 소명의식, 일가치감 대인관계능
력 간의 상관관계
Table 3. Correlation Nursing leadership, Value of work, Calling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N=187)

*p<.05 **p<.01 ***p<.001

4. 간호대학생의간호리더십에미치는영향요인

간호대학생의 소명의식, 일가치감, 대인관계능력이 간호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변수

들을 독립변수로 지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정한 결과, Dubin-Watson 값은

2.096으로 2에 근접하여 자기상관이 없었고, 독립 VIF

값은 10미만으로 공선성 통계량에 문제가 없었다. 따

라서, 회귀모형을 분석한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으며(F=80.30, p<.001), 설명력은 56.8%나

타났다. 간호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소명의식

(β=.185 p<.01), 일가치감(β=.580, p<.001), 대인관계능

력(β=.108, p<.05)으로 나타났다<표 4>.

표 4. 간호대학생의 간호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요인
Table 4.. Factors Influencing Nursing leadership (N=187)

Ⅳ.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간호리더십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여, 간호리더십 역량개발 교육연구의 기

초자료로 제공하고, 대학의 교육자료를 구성하는데 기

여하고자 시도되었다.

간호대학생의 간호리더십은 본 연구결과 5점 만점에

평균평점 3.94±.52점으로 중간수준 이상임을 확인하였

다. 간호리더십의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그룹활동기

술 4.08±.59점, 인간관계기술 4.05±.55점, 자기이해기술

4.03±.58점, 커뮤니케이션기술3.94±.68점, 학습능력기술

3.87±.63점, 의사결정기술 3.86±.70점, 조직관리기술

3.57±.68점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와 다른도구지만, 5

점만점의 간호리더십을 비교하면, 간호학과 4학년 학생

들의 셀프리더십을 조사한 연구에서[17] 3.84±0.52점으

로 나타나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1학년 간호대학생 신

입생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의[18] 셀프리더십 정도는

3.55±.51점보다 높은 수준으로, 간호대학생은 저학년에

서 고학년으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리더십 정도가 다

소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간호학과의 커리큘럼은 학습

자들이 문제를 대처하고 해결하기위한 방법을 터득시

키기 위해 PBL등 교수법을 활용하고, 간호인증평가에

서도 교과목에서 어떤 교수법이 활용되었는지 확인한

다. 이러한 교수법들이 학생들의 셀프리더십, 간호리더

십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19].

소명의식은 본 연구결과 5점 만점에 평균평점

3.66±.54점이고, 하위영역은 친사회적 지향 3.97±.67점,

목적/의미 초점 3.95±.70점, 초월적부름 3.05±.67점 순으

로 나타났다. 본 연구와 같은 도구로 1∼4학년 간호대

학생의 소명의식을 조사한 연구는[9] 3.45±.57점으로 본

연구가 약간 높게 나타났다.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고, 일을 수단으로

보지 않으며 성취감과 만족도를 느낀다고 보고하였다

[20]. 본 연구에서는 중간점수 이상으로, 간호대학생들

Nursing
leadership

Calling
Value
of
work

Interperson
al

relationship
s

Nursing
leadership

1

Calling .626*** 1

Value
of work

.730*** .703** 1

Interpersonal
relationships

.267*** .299** .178* 1

Variables B SE β t

Constant 28.115 6.144 4.576(.000)

Calling .452 .172 .185 2.629(.009)

Value
of work

1.130 .133 .580 8.479(.000)

Interpersonal
relationships

.118 .056 .108 2.120(.035)

F =80.300** R²=.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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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명의식을 통해 자신이 선택한 전공에 만족하고,

재정적 보상수준을 떠나 일의 만족감을 느낄 것이라 기

대할 수 있다.

일가치감은 본 연구결과 5점 만점에 평균평점

3.91±.58점이고, 하위영역은 일가치인식4.20±.56점, 가치

충족정서3.98±.67점, 자기가치인식3.43±.76점 순으로 나

타났다.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일가치감을 본 선행연구

는 찾기 어려워 직접 비교는 힘든실정이지만, 3개월이

상 근무한 간호사들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의[21] 일가

치감 3.42±.64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임상현장에

투입되기 전 학생들은 이론으로 간호와 자신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조직의

일에 대한 긍정의 마음을 가지도록 하는 경우, 업무관

련 문제를 극복하는데 유용하다고 보고하며[22], 타인을

도움으로서 만족감과 뿌듯함을 느끼고, 자신의 일을 더

욱 가치있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23].

대인관계는 본 연구결과 5점 만점에 평균평점

3.87±.80점이고, 하위영역은 이해성 4.00±.95점, 민감성

3.96±.94점, 의사소통3.91±.91점, 신뢰감3.87±.87점, 친근

감3.64±.63점,개방성3.59±.86점 순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도구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3.88±.42점으로[24]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간

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대인관계능력이 이보

다 낮았고[25-26], 하위영역에서는 개방성, 즉 상대방

에게 솔직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영역이 가장어렵게

동일하게 나타났다. 임상현장에서 환자나 보호자에게

자기표현을 할수 있도록 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

다.

본 연구에서 간호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소

명의식, 일가치감, 대인관계능력이었고 이들의 설명력

은 56.8%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간

호대학생의 간호리더십역량 강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하는데, 지식과 태도 측면에서 통합적 접근을 해야한다.

간호리더십 강화를 위해 전문직 지식과 간호술기 뿐만

아니라, 소명의식과 일가치감을 더하여 전문직으로서

지식과 소양을 갖추고 건강을 돌보는데 사회적 책임의

식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Ⅴ. 결 론 및 제언

본 연구는 4학년 간호대학생들의 간호리더십, 소명

의식, 일가치감, 대인관계능력 정도를 확인하고, 간호리

더십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여 간호리더십 역량

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위해

시도되었다. 간호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소명

의식, 일가치감, 대인관계능력이었고 이들의 설명력은

56.8%이었다. 간호리더십은 간호현장에서 간호관리자

뿐만 아니라 신규간호사가 간호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 역할이 이루어져야한다. 간호사에게 간호리더십은

질좋은 간호를 제공하기 하고 협력관계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필수 역량이며, 간호경쟁력이 되므로, 그들에게 도

움 줄 수 있는 교육 및 중재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지역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결과

를 일반화하긴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간

호리더십, 소명의식, 일가치감, 대인관계 능력을 강화하

기 위해 이미 간호교육기관에서 적용하고 있는 교과 및

비교과프로그램들의 결과를 검증하는 후속연구를 제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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